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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무엇이 일회용 의약품을 재사용 약으로 둔갑시켰나?]

일회용? 재사용?

일회용의 사전적 의미는 한 번만 쓰고 버린다는 것이다. 의약품의 경우 일회용의 의

미가 더욱 엄격한데 가장 주요한 이유로는 재사용 시 세균 오염 등으로 이차 감염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회용 의약품이라 주장하면서 재사용을 암묵

적으로 조장하는 약이 하나 있으니 그건 바로 인공눈물 일회용 점안제이다.

보통 여타 일회용 안약의 경우 1관에 0.2~0.3ml 정도의 용량이 들어간다. 우리가 한 

번 눈에 넣는 안약 한 두 방울 양을 생각해보았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는 것을 

상식적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눈물의 경우 1관에 1ml까지 들어

가 있는데 눈에 들이붓지 않는 한 1회에 쓰기에는 벅찬 양이다. 그렇다면 왜 일회용 

안약에 이처럼 많은 양이 들어가 있을까?

많이 넣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일회용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1관에 많은 양을 넣을수록 약가를 높

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로 일회용이지만 다사용을 조장하는 양의 안약이 만들

어졌고 환자들은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있으니 하루 정도는 사용해도 괜찮겠지..라

고 막연히 생각한다. 하지만 보존제가 없는 일회용 점안액의 경우 재사용 시 세균성 

결막염이나 각막염 등 전염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미 2015년 1회용 점안제를 한 번만 사용하고 폐기할 것

을 경고했고,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일회용 점안제의 기준 용량

(0.3~0.5ml)에 따라 약가를 다시 산정한다고 공고했다. 즉, 도저히 일회용일 수 없는 

과다 용량을 만들어도 약가를 기준 용량 이상으로는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환자의 필요 vs 제약사의 필요

일회용 점안제를 생산하는 제약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송을 하겠다, 제약사를 

죽이는 정책이다 등등의 입장을 표명하며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환자들이 감염 위험

을 무릅쓰고 재사용을 하던, 눈에 들이붓든 상관없이 1회용 점안제의 용량과 가격은 

제약사가 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0.3ml 인공눈물은 최저 128원, 1ml 용량은 최고 444원으로 3배 넘게 차이가 난

다. 불필요한 양은 버려지거나 우리의 눈을 위험에 빠뜨리는데 쓰이고, 버려진 양에 



대한 이익은 제약사가 삼킨다. 한 해 인공눈물에 쏟아 붓고 있는 약 1,500억 원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하지만 0.3ml가 맞네, 1ml가 필요하네 등의 이런 논란에 숨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따로 있다. 국내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공눈물의 대부분은 히알루론

산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선진국 그 어디에서도 안과용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다. 한국처럼 인공눈물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국가가 전 세계 어디에 

있는가. 인공눈물을 보험급여 해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안과 질

환에 의한 각막 상피세포 장애가 아닌 이상 인공눈물을 눈을 보호해주는 영양제처

럼 사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자연스런 눈물 분비와 자연재생 능력을 저하시키

기 때문이다. 꾹꾹 채워 넣은 인공눈물, 그 안에 숨겨있는 제약사, 의료공급자의 욕

심을 보지 않고서는 뻑뻑해 지는 것이 비단 우리의 눈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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